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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 중 가장 널리 읽히는 도서 77권을 선정하여 도서가 

포함하는 주제와 표현 방식, 주요 대상 독자의 특성, 저자의 직업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성교육 도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에 제시된 주제 중 분석 대상 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몸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 성 및 재생산과 관련된 기관에 관한 

지식, 난자와 정자, 월경 주기, 호르몬의 역할 등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다. 가장 언급되지 않은 주제는 

HIV와 AIDS,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체 도서의 63.5%가 줄글책이었으며, 그림책과 만화책, 

사진 삽화 그림책 등의 형식도 있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의 출판이 활발해졌으

며, 성교육 도서를 집필하는 저자의 직업군도 다양해졌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을 충분히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우면서, 동시에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성교육 도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77 most popular sexuality education book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published in Korea, based on various criteria, including subject matters, format, implied 

readers, and author’s occupational background. Among the key topics of the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developed by UNESCO, the most mentioned was that 

it is natural to have curiosity on one’s own feelings and body and that sex education books 

can help them learn about them. Respect on one’s own body, knowledge of sexual and reproductive 

organs, eggs and sperms, menstrual cycle, effect of hormones were also easily found topics 

from the books. The least mentioned topics were HIV/AIDS and Gender-based violence. 63.5% 

of the analyzed books were books with/without illustrations. Other formats include picture 

books, comic books, and photo-illustrated books. Publication of books aimed for particular gender 

started to increase from 2019. Diversity of authors’ occupation were also shown starting 2019. 

Further research on the role of sex education books is crucial to help all children and young 

adults develop their own sexuality and understand that of other people, and ultimately to live 

in a harmoniou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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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8년 12월 18일 여성가족부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책을 

통한 학교 안팎 성평등 교육의 확산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문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

다. 이 사업은 (1) 성평등을 주제로 삼거나 성

평등한 시각이 잘 담긴 도서를 선정하고 성평

등 도서의 창작․개발․제작을 지원하며, (2) 

모든 어린이가 성평등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3) 일선 학교에 성

평등 교육을 확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18). 이 중 ‘성평등을 주

제로 삼거나 성평등한 시각이 잘 담긴 도서를 선

정’하는 작업은 <나다움어린이책 도서선정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 134권, 

2020년에 65권이 선정되었다. 도서 선정 과정에

는 교사, 아동․청소년문학가, 평론가, 그림책 

작가 등이 참여하였다. 선정된 도서는 ‘나다움 

책장’ 지원 신청에 참여한 초등학교에 보급되었

다.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만 

3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던 이 

사업은, 그러나, 2020년 8월 27일 초록우산어린

이재단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면서 결

국 2020년 12월 31일, 약 2년 만에 중단되었다. 

2020년 8월 20일 일부 학부모 단체가 기자회견

을 열어 ‘나다움어린이책’ 중 “포르노 같은 동화

책”이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달 25일(당시 미래

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일부 선정 도서에 “조기 성애화 우려까

지 있는 노골적 표현이 있다”, “동성애, 동성혼

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주

장한 후의 일이다. 여성가족부는 김 의원의 발

언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일부 초등학교에 보

급된 선정 도서 중 김 의원이 지적한 7종을 회

수 결정했다(이상원, 2020). 

해당 도서에 대한 비난은 그 책을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으로도 옮겨갔다. 일부 도서관

에서는 재빨리 해당 도서의 대출 및 검색을 금

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어떤 도서관 관계자는 

“책 내용이 동성애 편향적이고 그림이 노골적

이라 따로 분류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도서관 

관계자는 “‘선정적인 책이 있다’는 민원들이” 들

어와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려 검색을 막았다”

고 말했다(전광준, 2020). 도서관의 장서를 검

열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있을 때 도서관에서 

이처럼 대출 및 검색을 금지한 사례는 적지 않

다. 그러나 국내외 도서관계의 윤리강령 및 윤

리선언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바는 검열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다. 한국도서관협회(2019)가 

발표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는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

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

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 IFLA(2012) <사

서와 정보 종사자들을 위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보 접근

(Access to information)’이다. “사서와 그 외 

정보 종사자는 정보와 견해(idea)에 대한 접근

을 부정(denial)하고 제한하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국가, 정부, 혹은 종교 단체나 시민 단체의 

검열을 거부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결정으로부터 약 1주일 후 도서

관, 출판, 교육계의 21개 단체가 소속된 바람직

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성명서에는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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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특정 도서 회수 결정을 철회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이 민간의 도서 선정 결정을 뒤집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특정한 책

에 대해 이러저러한 조처를 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이며, 이러한 검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

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들은 제6회 금서읽

기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회수 조치한 7권

의 책을 함께 읽는 운동을 펼쳤다. 이를 ‘나다움

어린이책’ 검열에 대한 도서관계의 전반적인 입

장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정보 

검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이 안

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심효정(2003, 27)은 “도서관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를 위해서도 정보검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한다”

고 주장했다. 장덕현(2011)은 지적 자유와 표

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도서관이 민주주의의 출

발점이라고 주장하며 검열과 독서권, 정보 접

근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서관 외부에서 가해

지는 검열 압박에 대처하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다. 빗발치는 항의 전화와 이메일, 게시판 글

을 사서 한 명, 도서관 한 곳이 대응하기란 무척 

버거운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돕기 위해 미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자료, <도서관 장서에 대한 검열과 우려에 

대응하는 방법(How to Respond to Challenges 

and Concerns about Library Resources)>에

는 외부 검열에 대처하는 9단계 절차가 제시된

다. 그 첫 단계는 도서관 장서에 관해 질문할 

권리가 모든 이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

고 그 사람이 걱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짚어내

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검열하려는 그 책 전체를 다 읽었는지 혹은 일부

만 읽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Martin & Magi, 

2021). 즉, 검열을 시도하는 사람과 사서가 책

의 내용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사서가 책을 제대로 이

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김 의원이 문제 삼은 7

권은 모두 성교육에 관련된 도서였다. 7권 중 

3권은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성교육’ 카테고리

에 분류되는 책이고, 1권은 출판사 책 소개에 

성교육에 관한 책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3권은 성역할과 인권, 차별과 차이를 다

루고 있는데, 이 주제들이 최근 성교육 도서 출

판 트렌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임을 

고려하면 검열이 시도된 7권 모두 넓은 의미에

서 성교육 도서라 할 수 있다. 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청소년책은 다른 주제를 다루

는 책보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

린이와 청소년이 알아도 되는 혹은 알고 있는 

성 지식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개인의 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 

또한 검열의 주된 이유이다. 미국도서관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검열이 시도된 도

서는 대부분 어린이․청소년 책이었으며, 1990

년부터 2016년까지 항의가 제기된 가장 큰 이유

는 책에 ‘성적으로 노골적인(sexually explicit)’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1)(American Library 

 1) 2017년 이후부터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검열 시도의 이유는 성소수자(LGBTQIA+)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은 두 번째로 자주 제기되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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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2020b). 한국의 경우 ‘나다움어린

이책’에 대한 검열 이후 이와 유사한 검열 시도

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그와 같

은 검열 시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

육 도서를 사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

교육 도서 중 가장 널리 읽히는 도서 77권을 선

정하여 도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표현 방식, 

주요 대상 독자의 연령대, 저자의 직업 등 다양

한 기준을 토대로 성교육 도서의 현황을 분석하

였다. 이는 한국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 성교육 도서에 대한 사서들의 이해를 

돕고 성교육 도서를 판단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

시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출판 시장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성교육 도서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Venzo, 2021, 30). 현재까지 진

행된 많지 않은 연구의 대부분은 유아를 대상

으로 한 그림책 내용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남기원, 이수연, 공예린(2016)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출판된 성교육 관련 그림책 168권

을 선정하고 2015 유치원 성교육표준안을 기준

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2015 유치원 성교육표준

안에서 제시한 4개의 영역 중 ‘인간 관계(소중

한 가족,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결혼의 의미와 

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은 총 132권, ‘인간

발달(나의 몸과 마음, 남녀의 성과 생활)’에 관

한 내용을 담은 책은 총 113권이었으며, ‘사회

와 문화(성폭력의 예방, 성역할, 인터넷 등 미

디어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은 총 41권, 

‘성 건강(내 몸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

은 총 13권이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

교육 도서에서 인간 관계와 인간의 정신적, 신

체적 발달에 관한 정보는 많이 언급되는 반면, 

성폭력과 성역할, 유아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은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수연, 김수향(2016)은 3-5세 연령별 누리

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그림책 중 성교

육 그림책을 선별하여 책에 나타난 생활 주제, 

장르, 내용을 분석하였다. 3-5세 누리과정에 제

시된 그림책 중 성교육 그림책은 약 9%를 차지

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5세 누리과정에 있는 

성교육 그림책의 경우 생활 주제와 장르, 내용 

면에서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유아의 발달 과정상 3, 4세가 유아 성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세와 4세 

누리과정에 있는 성교육 그림책에는 다양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Liang, O’Halloran, Tan(2016)과 Liang, Tan, 

O’Halloran(2017)은 중국에서 출판된 유아 대

상 성교육 그림책을 각각 7권, 6권 선정해 비평

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식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책 속 등장인물

과 의인화된 비인간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 캐

릭터에 부여되는 역할과 사용하는 언어 등을 면

밀히 분석하며, 현재 중국에서 유아들에게 가르

치고자 하는 성적 가치와 도덕 관념이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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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은유적으로 그러나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성교육 중에서도 특히 아동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룬 그림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

도 있다. 박현경, 봉진영(2013)은 국내에 출판

된 아동 성폭력을 주제로 한 그림책 16권을 선

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림책

에 표현된 성폭력 상황이 현실의 성폭력 실태

를 잘 반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성폭력이 발생

할 경우 문제 해결 방법이나 타인의 몸을 소중

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나

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문선(2010)은 독일에서 출판된 성교육 그

림책 중 아기의 탄생을 주요 테마로 삼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비판과 사랑을 

한꺼번에 받는 작품 <엄마 말해 주세요, 누가 

아이를 만드나요?(Mutter sag, wer macht die 

Kinder?)>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최문

선(2010)에 의하면 이 작품은 사람이 아니라 

쥐를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성에 관해 더욱 

과감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인

간의 성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인간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만

을 단순하게 보여준 기존의 성교육 도서와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김현실, 서현아(2010)는 유아 대상 성교육 

도구로서의 그림책 활용에 집중했다. 이들은 

그림책이 효과적인 유아 성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그림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사 대부분이 그

림책을 통한 유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

였는데, 유아 대상 성교육 그림책은 유아가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유아가 집중할 수 있

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구 참가자 중 76.2%의 교사가 실제로 그림책

을 활용한 유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

만, 교육 의지는 있으나 교육 기관 내에 적절한 

유아 성교육 그림책이 없어 그림책을 활용한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운영자가 양질

의 성교육 도서를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하는 다

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주

장했다. 

최근에는 ‘나다움어린이책’에 선정된 도서에

서 성교육 개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분석한 연

구가 등장했다. 김방환, 윤신원(2020)은 성교육

의 여러 영역 중 성역할 고정관념에 집중하였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양성평등 의식의 하

위 영역인 자기 존중, 가정 내 역할, 직업․사회

활동, 성별 차이 이해를 기준으로 나다움어린이

책 목록에 오른 그림책 86권의 내용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해외 번역 그림책에서는 양성평

등 의식의 하위 영역이 고루 나타났으나, 국내 

창작 그림책에서는 가정 내 역할과 성별 차이 이

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분석대상인 

86권의 그림책 중 국내 창작 그림책이 26.8%밖

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고려했을 때, 아직 

양성평등 의식을 충분히 담아낸 국내 창작 그림

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지은, 양성은(2021)이 집중한 것은 젠더 감

수성이다. 이들은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성과 생식 건강, 섹슈얼

리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아

동 발달단계에 대한 적합성, 내용의 포괄성과 

국제적 공인 기준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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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책에 나타나는 젠더 감수성의 분석 기준으

로 적절하다고 보았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근

거로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 중 저학년 아

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 101권에 나타난 젠더 감

수성을 분석한 결과,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

서는 대체로 어린이의 젠더 감수성 향상을 돕

는 콘텐츠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김대유(2021)는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사업

에 관련한 논란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선정성 

시비가 일었던 나다움어린이책 7종을 국내 보

건 교과서에 포함된 성교육 내용 및 기준에 근

거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극우단체들이 외설적

이라고 지적한 용어들이 이미 모두 2015 교육

과정에 따른 보건교과서에 들어있다는 점을 근

거로, 나다움어린이책이 선정적인 책일 수 없

으며, 오히려 우수한 아동 성교육 자료라고 주

장했다. 

3.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 중 가장 널리 읽히는 도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인터넷 서점의 

판매 순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인터넷서

점의 판매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제로 독

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도서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이 도서를 입수하는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직접 

구입해서 본다’(31.2%)였다. 이는 ‘부모님이 사

다 주신다’(14.2%),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본

다’(15.7%), ‘학교 밖 도서관에서 빌려 본다’ 

(11.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직접 

구입하거나 부모님이 사다 주시는 책을 보는 

경우가 45.4%, 학교 혹은 학교 밖 도서관에서 

빌려 보는 경우가 27%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서

점 판매율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았다. 2021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

면 학생이 종이책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은 

인터넷서점/인터넷쇼핑몰(32.7%)과 시내 대

형서점(25.5%), 성인이 종이책을 가장 많이 구

입하는 곳은 시내 대형서점(34.7%)과 인터넷

서점/인터넷쇼핑몰(32.9%)이었다(2021, 

135). 학생의 경우 인터넷서점을 이용해 도서

를 구입하는 비율이 다른 판매처에 비해 가장 

높았고, 성인의 경우 대형서점을 통한 구입 비

율 못지않게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서점의 

판매율이 곧 실제 독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2)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터넷서점인 교보문고, 알라딘, 예

스24에서 2021년 2월 13일 기준 가장 많이 판

매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목록

을 파악하였다(교보문고 인터넷서점은 지난 1

주일간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의 순위라는 설

 2) 국내 최대 규모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에 2020년 가장 많이 판매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의 목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당사 규정상 판매량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판매 순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종합(영업점+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은 ‘어

린이’와 ‘청소년’ 카테고리 내에서의 순위만 제공되고 더 세부적인 분류로는 제공되지 않아 본 연구에 참고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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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있었으며, 알라딘과 예스24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각 서점에서 성교육 도서가 분

류된 위치는 <표 1>과 같다. 

교보문고에서는 어린이 도서의 경우 1-23위, 

청소년 도서의 경우 1-9위까지의 목록만 제공

하고 있었으므로 각각 23권, 9권을, 알라딘과 

예스24의 경우 전체 목록을 판매량 순으로 정

렬하여 분류별 상위 25권의 도서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개 이상의 목록

에 오른 도서가 상당수 있어 중복된 것을 제하

니, 총 77권의 성교육 도서 목록이 완성되었다

([부록 1] 참고).

3.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도서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

는 것이므로 다양한 분석 기준을 적용하였다. 

3.2.1 내용 분석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에 

제시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의 핵심 개념과 주제를 기준

으로 도서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였다. 유네스

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은 2009년

에 나온 초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핵

심 주제들을 유지하면서, 10년간 급격히 변화

한 사회적, 교육적 환경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다. 집필 

팀은 개정된 지침서가 현재 어린이․청소년의 

성 지식 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이를 돕는 현장

의 전문가와 교육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별 포커스 그룹 토론과 국제 관

계자 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과 전문가의 목소리

를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했다(UNESCO, 2018, 

12-14). 이 가이드의 부제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접근(An evidence-informed approach)”

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포

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과 주제는 성과 재생산 

건강(SRH;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섹슈얼리티,3) 행동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성과

를 기반으로 한다(UNESCO, 2018, 16). 

인터넷서점 연령구분 분류된 위치 분석대상 도서의 수

교보문고
어린이 어린이(초등) > 어린이교양 > 성교육 > 베스트셀러 23

청소년 청소년 > 청소년 건강/성교육 > 베스트셀러 9

알라딘
어린이 어린이 > 초등 전학년 > 성(性) 이야기 25

청소년 청소년 > 청소년과 성(性) 25

예스24
어린이 어린이 > 어린이 교양 > 자기계발/생활 > 성교육 25

청소년 청소년 > 청소년 생활/자기관리4) 25

<표 1> 인터넷서점별 성교육 도서의 분류 위치와 분석대상 도서의 수

 3)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 성별과 함께 남성과 여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성욕, 성애의 대상, 성적인 매력, 

성교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성”을 의미한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4) 별도의 성교육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음. ‘청소년 생활/자기관리’ 안에 성교육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그중에 성

교육 도서만 추려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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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제시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과 주제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77권

의 도서가 <표 2>에 제시된 핵심 개념과 주제를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특별히 많

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

보았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

은 각 주제에 따른 연령대별 학습목표도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핵심 개념 1: 관계’의 첫 

번째 주제인 ‘1.1 가족’ 아래에는 5-8세, 9-12세, 

12-15세, 15-18세 이상의 연령대별 학습목표가 

각각 2-4개씩 제시된다(<표 3> 참고). 본 연구

에서 분석 대상인 77권의 도서를 분석할 때, 주

제에 속한 학습목표 중 하나 이상이 도서에 제

<표 2>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제시된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과 주제5)

핵심 개념 주제

1. 관계

1.1 가족

1.2 친구, 사랑, 연인관계

1.3 관용, 포용, 존중

1.4 결혼과 육아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2.1 가치와 섹슈얼리티

2.2 인권과 섹슈얼리티

2.3 문화, 사회와 섹슈얼리티

3. 젠더 이해

3.1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3.2 성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3.3 젠더 기반 폭력

4. 폭력과 안전

4.1 폭력

4.2 동의, 온전한 사생활과 신체

4.3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5.1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의 영향

5.2 의사결정

5.3 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

5.4 미디어 정보해독력과 섹슈얼리티

5.5 도움과 지원 찾기

6. 인간의 신체와 발달

6.1 성, 생식기, 생리

6.2 임신

6.3 사춘기

6.4 신체 이미지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7.1 성(Sex), 섹슈얼리티(Sexuality), 생애주기별 성 생활

7.2 성적 행동 및 반응

8. 성 및 재생산 건강

8.1 임신, 임신예방

8.2 HIV와 AIDS 낙인, 돌봄, 치료, 지원

8.3 HIV를 포함한 성매개감염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5) <표 2>와 <표 3>에 기재된 문구와 문장은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UNESCO 본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버전에 나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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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념 주제 학습목표

1. 관계 1.1 가족

5-8세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가족 구성원들 각각 다른 요구와 역할이 있다.

젠더 불평등은 종종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나타난다. 

가족 구성원은 아이들에게 가치를 교육하는 데 중요하다. 

9-12세

부모/보호자,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아동의 가치 형성을 도우며, 그들의 의사결정을 

인도하고 지원한다.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성 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 

건강과 질병은 가족의 구조, 역량, 책임의 측면에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15세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보호자와 아이들, 특히 청소년기의 갈등과 오해는 흔하며 보통 해결 가능하다. 

건강한 가족의 기능과 관계를 위해서는 사랑, 협력, 성 평등, 상호 돌봄,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 

15-18세 이상

성적이 관계와 건강 문제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이 성적 관계나 건강 문제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돕는 지원 시스템이 있다. 

<표 3> ‘핵심 개념 1: 관계 - 1.1 가족’의 연령대별 학습목표

시되어 있으면 그 도서가 해당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표 3>을 예로 들면, “가족의 형

태는 매우 다양하다.”는 내용이 A라는 책에 포

함되어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 각각 다른 요구

와 역할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

라도, A를 ‘핵심 개념 1: 관계 - 1.1 가족’ 주제

를 포함한 도서로 간주하였다. 학습목표의 연령 

구분은 제안일 뿐 지역과 집단에 따라 충분히 조

정 가능하므로(UNESCO, 2018, 35) 도서의 대

상 연령과의 일치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3.2.2 형식 및 서술 기법 

Paul(2005, 222)은 어린이책의 본질적인 의

미를 규정하는 두 개의 요소가 가르침(instruct)

과 즐거움(delight)이라고 했다. 이는 픽션과 논

픽션6) 모두에 적용되는데, 유일한 예외가 성교

육 도서이다. Paul에 의하면 성교육 도서에는 오

직 가르침만 존재하며, 더 객관적이고 더 건조하

게 정보를 전달할수록 더 좋은 성교육 도서로 인

식된다고 했다. 그러나 Venzo(2021, 40)는 정보

를 전달하는 책 역시 독자에게 읽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Freedman(1992, 3)의 주장

을 인용하며, 서술 기법(narrative strategies)에 

따라 성교육 도서 역시 어린이 독자에게 충분

히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어린

이 지식정보책의 트렌드는 사실과 허구, 묘사

 6) ‘픽션’과 ‘논픽션’은 도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출판된 어린이책

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보 전달 목적의 어린이책에는 등장인물, 플롯 등 작가가 지어낸 요소

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픽션은 지어낸 이야기, 논픽션은 사실 정보’라는 이분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분류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Mallett(2004, 622)의 정의에 따라 “지식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

인 책을 지식정보책(informational book)이라 보고, 도서의 분류에 이 용어를 사용한다(인용한 연구에서 ‘논픽

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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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술을 적절히 혼합하여 독자에게 가장 효과

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Pappas, 2006, 

240-243).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도서 77권이 (1) 

건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설명’ 방식과 

(2) 등장인물, 플롯(plot) 등의 허구적(fictional) 

요소가 포함된 ‘이야기’ 방식, (3) 그 둘의 혼합 

방식, (4) 그 외의 방식 중 어떤 것을 취하고 있

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그림과 사진 등의 시각

적 자료의 유무, 시각적 자료의 분량 등을 기준

으로 도서의 형식도 살펴보았다.

3.2.3 대상 독자와 저자 

각 도서별 대상 독자의 연령대와 성별, 저자

의 국적과 성별, 직업과 경력 등을 파악하여 이

것이 도서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도서의 출판 

연도와 위에 언급한 요소들 간의 상관성 등도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내용 분석 

4.1.1 도서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한 27개

의 주제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77권에 가

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2.3 문화, 사회와 섹슈얼

리티’ 그리고 ‘6.1 성, 생식기, 생리’였다. 두 주제

는 각각 56권(73%)의 도서에서 언급되었다. 

‘2.3 문화, 사회와 섹슈얼리티’ 주제 아래에서 

가장 많은 책에 언급된 학습목표는 ‘2.3.1 자신

의 감정과 몸에 대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이다. 54권(70%)의 도서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의 몸과 감정을 궁금해하고 섹슈

얼리티를 탐험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

상이며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고 

안내한다.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

기>는 머리말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괜

찮은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문자 그

대로 ‘모든’ 사람은요,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대

한 저마다의 궁금증이 있답니다. 완전 정상이

에요.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

다.”(2020, 12-13) 라고 말한다. <성교육 상식

사전> 역시 머리말을 통해 “몸은 내가 살아가는 

토대예요. ‘자기 자신’이지요. 누구나 몸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이성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지

요.”(2015, 3) 라고 말한다. 많은 어린이․청소

년 독자에게 성교육 도서는 과학책이나 역사책

보다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이다. 성교육에 보

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양육자와 교사가 여전히 

많은 이유도 있지만, 어린이․청소년 자신도 성

에 관해 호기심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민망

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

이 성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성세대가 

알게 모르게 전수한 선입견의 영향도 있을 것

이다. 다행히, 상당수의 성교육 도서가 책의 도

입부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몸

을 궁금해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는 말을 통해 독자를 안심시키고 편안한 마음

으로 책을 읽어나갈 수 있게 한다. 

‘6.1 성, 생식기, 생리’ 주제에서 다루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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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특정 주제를 포함한 도서의 수

목표는 자신의 신체 이름과 기능 알기, 몸에 대

한 호기심(특히 성 및 재생산과 관련된 기관에 

관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 월경 주기, 

난자와 정자, 호르몬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이

다. 이는 오랫동안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

육 도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어 온 주제로, 지

금도 그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 ‘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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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한 도서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77권의 도

서 중 10%인 7권이 생리에 관해서만 이야기하

는 책이다. 7권 중 5권은 제목에 ‘생리’ 혹은 ‘초

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7권의 도서 중 5권

이 2019년 이후 출판된 책으로, 이즈음부터 여

성 청소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

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는 다양한 생

리용품의 사용법과 장단점, 다양한 장소와 상

황에서 생리 관련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법 등 현실적인 매뉴얼뿐 아니라 월경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통찰, 월경과 관련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에까지 생각의 영역을 

확장한다. <빨강은 아름다워>의 표지는 월경혈

을 연상시키는 새빨간 색으로 채워져 있다. 제

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 책은 빨강(=월경)

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

는 것을 강조하며 독자가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다. 

가장 언급되지 않은 주제는 ‘8.2 HIV와 AIDS 

낙인, 돌봄, 치료, 지원’, ‘8.3 HIV를 포함한 성

매매감염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3.3 젠더 기반 폭력’이다. 18% 이내의 책에서

만 이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

본부(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에 신고

된 HIV/AIDS 감염인은 1,222명으로 이는 전

년 대비 1.3% 증가한 수이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에이즈 유병률이 두 번째로 낮은 나라

이기는 하나 신규 신고자의 수는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개

발로 인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만성 감염질환

이며, 이에 따라 국가 정책도 질병 예방, 조기 

진단과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질병관리

본부, 2020), 사회에는 여전히 이 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만연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교육 도서 중 일부에서만 HIV/AIDS에 대

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성교육 도서에서조차 

어린이․청소년이 이 질환에 관한 정확한 정보

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기반 폭력 역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

교육 도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제였다. ‘3.3 젠

더 기반 폭력’의 학습목표 중 하나인 ‘친밀한 파

트너 폭력은 해로우며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도서는 11권

이었다. 이를 포함해 총 14권의 도서가 젠더 기

반 폭력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젠

더 기반 폭력(GBV; Gender-based Violenc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젠더 기반 폭력의 뜻

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도서는 드물었다. 일반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정의와 명명(命名)임을 고려하면, 

성교육 도서를 통한 젠더 기반 폭력 문제에의 접

근은 아직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도서 중 과반수의 책에서 언급한 

주제는 사춘기와 이후 몸과 마음의 변화에 관

한 내용(6.3 사춘기, 6.4 신체 이미지, 6.2 임신),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1.1 가족, 1.2 친구, 사랑, 

연인관계), 폭력과 안전에 관한 내용(4.2 동의, 

온전한 사생활과 신체, 5.5 도움과 지원 찾기, 

5.3 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 4.1 폭력, 4.3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에 관한 내용(7.2 성적 행동 및 반응, 

7.1 성, 섹슈얼리티, 생애주기별 성 생활, 8.1 임

신예방)이었다.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5.4 미디어 정보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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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섹슈얼리티), 젠더규범(3.1 사회적으로 구

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성 평등(3.2 성 평등, 고

정관념과 편견),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미(5.2 의사결정), 성에 관련한 신념과 태도

(2.1 가치와 섹슈얼리티, 5.1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의 영향), 다양성 존중(4.3 관용, 포

용, 존중), 결혼과 육아(1.4 결혼과 육아), 인권

(2.2 인권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내용은 반수 이

하의 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개

인적 차원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및 대처와 예

방에 관한 이야기가 사회적 맥락에서 성과 인간

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

으로 보인다. 

4.1.2 도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한 27개

의 주제를 기준으로 77권의 도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제의 포함 여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어떤 문장에서는 유

네스코 가이드에서 제시한 학습목표에 부합하

는 말을 했다가, 또 다른 문장에서 그에 반하는 

말을 하는 도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1 사회

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3.2 성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련한 내용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성교육하는 아빠의 괜찮아, 사춘기>에는 “‘남

자다움’과 ‘여자다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에 의해 구분 지은 고정 관념일 뿐이

에요.”(2020, 56)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는 유네

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한 주제 ‘3.1 사

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의 학습목표인 

“자신과 타인의 젠더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

하다.”와 결을 같이 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남자아이는 아슬아슬한 놀이

를 즐기는 반면 여자아이는 이런 놀이를 위험하

게 여겨 꺼리지요.”라는 문장이 등장하며 젠더 

편견을 드러낸다. 문장 아래 삽화에는 “야호, 신

난다!”, “여자들은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서 놀

아.”라고 외치는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들과 

“어휴, 쟤들은 왜 저렇게 유치하게 놀까?”, “남자

애들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라고 말하는 분홍

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들이 등장한다. 

<성교육 상식사전>에는 성소수자를 향한 편

견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며 “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나 경직된 시각을 없애고 한 사람 한 사

람의 인권 문제로 생각하는 게 중요”(2015, 90)

하다는 단락이 나온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단락

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 정

체성 장애7)’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니 몸, 네 맘 얼마나 아

니?>에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동성

애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수 

페이지에 걸쳐 전개된다. 그러나 동성에 대한 

사랑이 이성에 대한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을 강조하려다 애꿎은 무성애자8)에 대한 편견

 7) 과거 이 용어를 진단명으로 사용했던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지정 성별과 젠더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고 인정하며, 2013년부터 이 용어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신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8)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성적 활동에 관심이 매우 낮거나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하지만 끌림이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무관심하다거나 성적 불감증을 의미하진 않는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섹슈얼리티 중 하나

다.”(동성애자인권연대 외, 20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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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온다 -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무성

애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편한 것은 아마도 그 

어느 쪽에도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무성

애가 아닐까?”(2015, 131). 

글과 이미지가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성애 아줌마의 응답하

라 아우성>에서 성 지식 전문가로 등장하는 요

정 핑크는 생리통과 생리불순 예방, 자궁 건강을 

위해 여성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

조한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다고 우는 주인공 

아름이에게 핑크는 “짧은 치마를 꼭 입고 싶을 

때는 모직 속바지를 입거나, 앉을 때 담요를 덮

어 주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2015, 56). 그러

나, 핑크에게 이 정보를 전달받은 후에도 아름이

의 복장은 바뀌지 않는다. 모직 속바지를 입거나 

담요를 덮는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 아름이가 처

음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한 42쪽부터 책의 마

지막 장인 173쪽까지 아름이는 내내 분홍색 미

니스커트 차림이다. 심지어 요정 핑크 본인도 연

보라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으며, 아름이의 친

구로 등장하는 다른 여자아이들도 모두 짧은 치

마 차림이다. 

4.2 형식 및 서술 기법 

77권의 도서 중 49권(63.5%)이 줄글책이었

다. 그중 34권(전체의 44%)은 삽화의 비중이 

작은 지식정보책, 13권(전체의 17%)은 삽화의 

비중이 큰 지식정보책,9) 2권(전체의 2.5%)은 

소설이었다. 그림책은 16권(21%), 만화책은 9

권(12%), 사진 삽화 그림책(photo-illustrated 

picturebook10))은 2권(2.5%), 스티커북이 1권

(1%)이었다. 

삽화의 비중이 작은 지식정보책에서는 인체

의 구조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생명에 관련

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 주로 삽화가 등

장했다. 피임 도구 사용법이나 생리용품 사용

법을 설명할 때 삽화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

형식 도서의 수 비중 세부 분류

줄글책11) 49권 63.5%

삽화의 비중이 작은 지식정보책 34권(44%)

삽화의 비중이 큰 지식정보책 13권(17%)

소설 2권(2.5%)

그림책 16권 21%

만화책 9권 12%

사진 삽화 그림책 2권 2.5%

스티커북 1권 1%

총계 77권 100%

<표 4> 도서의 형식에 따른 분류

 9) 글과 삽화의 비중이 1:1 이상인 경우 삽화의 비중이 큰 도서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가르쳐 주세요! - 성이 

궁금한 사춘기 아이들이 던진 진짜 질문 99개>의 경우 글만으로 채워진 페이지와 삽화만으로 채워진 페이지가 

꾸준히 번갈아 나오므로 삽화의 비중이 큰 도서로 분류했다.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에는 삽화가 조금 

포함되기는 하지만 글만으로 채워진 페이지가 더 많아 삽화의 비중이 작은 도서로 분류했다. 

10) Jane Wattenberg(2018, 302) 는 어린이책의 삽화로 그림이 아니라 사진(photography)을 사용한 그림책을 사진 

삽화 그림책(photo-illustrated picturebook)이라 지칭했다. 본 연구는 Wattenberg의 정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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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좌)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2018, 40); (우) <나의 첫 생리> (2020, 10)

다. 삽화의 비중이 큰 지식정보책에서는 책에

서 다루는 거의 모든 내용이 삽화로 표현되었

다. 예를 들어, <사춘기 처방전> 에서는 사춘기 

소녀들에게 운동이 중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여

성 청소년이 수영하는 모습, 자전거 타는 모습, 

하이킹하는 모습이 모두 삽화로 그려졌다. <소

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에서는 친구와의 

우정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소년 둘이 어깨동

무하고 있는 모습,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소파

에 드러누워 과자를 먹는 모습이 삽화 혹은 사

진으로 들어갔다. 

사진 삽화 그림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

은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나의 첫 생

리>이다. 두 책에서는 각각 사춘기 청소년들과 

저자가 사진의 모델로 등장한다. 이들은 사춘

기 몸과 마음의 변화, 그에 대처하는 자세 등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낸다. <그림 2> 왼쪽

에 있는 사진은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며 

겪는 사춘기 스트레스에 관한 글과 함께 제시

된다. 오른쪽 사진은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

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 그에 따른 혼란

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사진이다. 두 사진 모두 

지금 사춘기를 겪어내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생생히 반영한다. Freedman(1992, 13)은 효과

적인 논픽션(지식정보책)의 필수 요소로 생동

감을 강조했다. 논픽션이 제공하는 정보의 세

계에 독자가 기꺼이 들어가 그 안에서 함께하

고 싶을 만큼 주제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성교육 정보를 다루는 논픽

션에서는 생생하고 사실적인 시각 자료를 포함

 11) 그림책과 비교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 텍스트(줄글)가 중심이 되는 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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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사진은 더욱 찾아보

기 어렵다. 시각 자료로 인한 검열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함인데, 그로 인해 독자는 늘 어느 정

도의 거리감을 갖고 성교육 도서를 읽게 된다

(Venzo, 2021, 36).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중에도 신체 기관이나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준 것은 없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권

의 사진 삽화 그림책은 독자가 자신을 대입할 

수 있는 현실의 존재를 생생한 사진으로 보여

줌으로써 Freedman(1992)이 말한 ‘독자가 기

꺼이 함께하고 싶은 세계’를 제공하고, 쉽지 않

은 사춘기 여정을 이들과 함께 즐겁게 헤쳐나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앰 아이 블루?12)>와 <소녀, 소녀를 사랑하

다13)>는 모두 청소년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한 청소년 소설로, 본 연구에서는 줄글책 중 소

설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픽션과 논픽션을 가

르는 기준을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나?’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나?’”(이성실, 2002, 38)에 두

었을 때, 그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앰 아이 

블루?>를 엮은 작가 메리언 데인 바우어(2005, 

10; 12)는 서문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와 배려의 부족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청소년이 전국 모든 교실에 한 명씩 있”으며, 

“뛰어난 문학적 역량과 정확한 심리학적 접근

을 바탕으로” 쓰인 13편의 단편소설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하리

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

육 가이드 ‘3.2 젠더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의 

학습목표 중 하나인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은 

남자, 여자,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

진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와 정확히 일치한다. Rosenblatt(1994, 

25)에 따르면 모든 책은 심미적으로(aesthetically) 

혹은 정보 추출 목적으로(efferently) 읽힐 수 

있다. 독자와 책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이 두 권의 소설이 어떤 독자에게는 문학적 즐

거움을 선사하는 책이 될 수도, 어떤 독자에게

는 젠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성교육 도서

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서술 기법 중에는 설명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

았다. 77권 중 46권(60%)이 설명 방식으로 집

필되었고, 이야기 방식과 설명 방식이 혼합된 

도서는 11권(14%)이었다. 이야기 방식만으로 

집필된 도서는 13권(17%), 질문과 대답 형식

은 6권(8%), OX 퀴즈 방식은 1권(1%)이었다.

서술 기법 도서의 수 비중 비고

설명 46 60%

이야기 13 17%

설명 + 이야기 11 14%

질문과 대답(Q&A) 6 8%

OX 퀴즈 1 1% 스티커북

총계 77 100%

<표 5> 서술 기법에 따른 도서의 분류

12) 이 책은 2021년 같은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 개정판에는 초판에서 제외되었던 단편 두 편이 추가되었다. 

13) 이 책은 2013년 <내 마음의 애니>라는 제목의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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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방식은 말 그대로 저자가 독자에게 내

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건조한 문체로 정보

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저자의 존재를 드러

내며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걸스 토크>의 경

우 저자인 이다 작가가 만화 캐릭터로 등장하

여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다.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는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 함께 저

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글이 수시로 등

장한다. 

이야기 방식은 주로 그림책에서 나타났다. 

주인공 화자의 목소리 혹은 등장인물 간의 대

화를 통해 정보가 전달된다. <슬픈 란돌린>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란돌린이라는 인형의 목

소리를 활용한다. “나쁜 비밀은 배를 아프게 하

고 엄청난 고통을 줘.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은 도움이 필요해.” 라는 란돌린의 대사는 어린

이 독자의 눈높이에서 성폭력 피해를 설명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을 

이야기한다. <엄마가 알을 낳았대>에서는 주인

공 어린이들과 부모님 간의 대화 안에서 성교

육이 진행된다. 지식정보책에서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특히 사춘기 청

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에서는 말하는 인형이

나 동물의 목소리를 통해 성교육 정보를 전달

하는 경우가 많다(Venzo, 2021, 38). 본 연구에

서 분석한 도서 중 <구성애 아줌마의 응답하라 

아우성>에서는 요정 핑크가,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사춘기와 성>에서는 로봇 엑스와 와이가 

주인공 어린이들에게 성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을 한다. 

<구성애 아줌마의 응답하라 아우성>과 <브

리태니커 만화 백과: 사춘기와 성>을 포함한 

만화책 대부분은 이야기 방식과 설명 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주인공 어린이들이 특

정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질문을 하면 성 지식

을 가진 다른 캐릭터가 정확한 정보를 말해준

다. 이때 정확한 성 지식을 전달하는 주체는 앞

서 소개한 요정과 로봇, 산부인과 의사인 주인

공의 이모, 주인공의 부모님이나(성교육) 선생

님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들 간

의 대화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며, 동시에 별도

의 페이지 혹은 별도의 정보 박스 등을 통해 저

자가 직접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질문과 대답(Q&A) 방식으로 구성된 도서

들은 실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질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가르쳐 주세요!>는 성교

육 강사인 저자가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받은 

질문 99개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

다. <아우성 빨간책: 남자 청소년 편>과 <아우

성 빨간책: 여자 청소년 편>은 책의 저자인 푸

른 아우성 상담가들이 수년간 청소년과 부모로

부터 받은 고민과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4.3 대상 독자 

대상 독자의 연령 구분은 인터넷 서점의 분

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인터넷 서점에서 대상 

독자의 연령을 다양하게 제시한 경우, 책의 제

목과 출판사의 책 소개 글, 책에 등장하는 인물

의 연령, 책의 서문과 추천의 글 등을 고려하여 

한 곳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아홉 살 성교

육 사전>의 경우 인터넷 서점에서는 ‘초등 1-2

학년’과 ‘초등 전 학년’ 두 곳으로 분류되어 있

으나, 책 제목에서 아홉 살이라는 나이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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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출판사의 책 소개에 ‘초등 저학년을 위한’

이라는 구절이 나오므로 이 책의 대상 독자를 

초등 저학년으로 분류했다. 

77권의 도서 중 대상 독자가 초등 저학년인 책

은 18권(23%), 초등 고학년인 책은 5권(7%), 

초등 전 학년인 책은 21권(27%)이었다. 즉, 전

체의 57%가 초등학생 독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

이다. 대상 독자가 청소년인 책은 30권(39%)이

었으며, 양육자와 교사를 주요 대상 독자로 삼

고 있는 책도 3권(4%)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

에 둔 책들이다. 전체 도서의 30%인 23권이 특

정 성별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상당

수는 제목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소년’, ‘소

녀’ 등의 단어를 포함함으로써 주요 대상 독자

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23권 중 여자 어

린이나 여성 청소년을 주요 대상 독자로 삼고 

있는 책은 16권, 남자 어린이나 남성 청소년을 

주요 대상 독자로 삼고 있는 책은 7권으로, 여

자 어린이․여성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삼고 

있는 책이 남자 어린이․남성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삼고 있는 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여

자 어린이․여성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삼고 

있는 책 16권 중 6권은 월경에 집중한 도서였

다.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 23권 중 

18권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중 2019년에서 2021

년 사이에 출판된 도서가 총 34권이므로, 이 시

기에 출판된 도서의 53%가 주요 대상 독자의 

성별을 지정하고 있는 셈이다. 

4.4 저자 

4.4.1 저자의 직업 

77권의 도서 중 성교육 전문가14)가 집필한 

책은 25권(32.5%), 작가15)가 집필한 책은 23

권(29.9%)이었다. 전체 도서의 38%인 29권이 

성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저자에 의해 집

필되었다. 보건교사와 의사처럼 생물학적, 의학

적 전문 지식을 가진 저자가 집필한 책도 있었

대상 독자 도서의 수 비중

초등 저학년 18 23%

초등 고학년 5 7%

초등 전 학년 21 27%

청소년 30 39%

양육자와 교사 3 4%

총계 77 100%

<표 6> 대상 독자의 연령에 따른 도서의 수

14) 본 연구에서는 성교육 강사, 성교육 연구자, 성문제 연구자, 성폭력 예방 전문가를 성교육 전문가로 분류했다. 

다른 직업을 동시에 가진 경우,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성교육 전문가에 포함했다. 성교육 전문

가 단체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했다. 

15)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작가, 글 작가, 만화가를 작가로 분류했다. 작가 단체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했다. 다른 직업

을 동시에 가진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가 첫 작품인 경우에는 다른 직업으로 분류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가 출판되기 전 다른 도서를 출판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작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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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직업 도서의 수 비중

성교육 전문가 25 32.5%

작가 23 29.9%

교사 4 5.1%

보건교사 3 3.9%

인권운동가 3 3.9%

여성학자 2 2.6%

유튜버 2 2.6%

의사 1 1.3%

심리 전문가 1 1.3%

사회복지 전문가 1 1.3%

교육 컨설턴트 1 1.3%

편집자 1 1.3%

그래픽 디자이너 1 1.3%

배우 1 1.3%

훌라후프 세계 신기록 보유자 1 1.3%

십대 미혼모들 1 1.3%

심리 전문가 & 교사 1 1.3%

방송 진행자 & 의사 1 1.3%

성교육 전문가 & 만화가 1 1.3%

알 수 없음 3 3.9%

총계 77 100%

<표 7> 저자의 직업에 따른 도서의 분류

지만, 유튜버나 배우, 훌라후프 세계 신기록 보

유자 등 언뜻 성교육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저

자가 집필한 책도 있었다. 그 외 교사(보건교사 

외), 인권운동가, 여성학자, 심리 전문가, 사회

복지 전문가, 교육 컨설턴트, 편집자, 그래픽 디

자이너, 십 대 미혼모 등이 성교육 도서를 집필

했으며, 심리전문가와 교사, 방송 진행자와 의

사, 성교육 전문가와 만화가가 공동 집필한 책

들도 있었다. 

성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이들이 집필한 

성교육 도서의 출판은 2019년부터 활발해진 것

으로 보인다. 2018년과 그 이전에 출판된 도서 

중에서는 오직 14%(43권 중 6권)만이 성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이들이 집필한 책이었으

나, 2019년 이후에 출판된 도서 중에서는 무려 

38%(34권 중 13권)가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

가 집필한 책이었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

이드 2018 개정판에 제시된 포괄적 성교육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과 심리, 인간관계,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모두 아우르는 성교육임을 

고려했을 때, 성교육 도서를 집필하는 저자의 

직업적 배경이 다양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성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저자가 집필한 

책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성교육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이다. 많은 

저자가 본인이 어릴 때 필요로 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냈다고 말한다. <안녕, 생리>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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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교사 신윤지(2021, 13-14)는 생리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유독 많이 겪었으나 문제 해결

을 위한 정보도, 공감도 얻기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책에 담은 자신의 이

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으로, 누군가에게는 

정보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타인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랑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유튜버인 추시타 패션 피버

(Chusita Fashion Fever)(2020, 11)는 <이것

은 성교육 책이 아님>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 성 과학자가 아니야. 비슷하지

도 않지. 그렇지만 나는 대다수 10대가 경험하

는 일을 똑같이 겪었었고, 나이를 조금 더 먹으

면서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알게 됐어. 청소년에

게 성생활에 관해 설명해 주는 책이 절실한 것 

같더라고. 첫 경험부터 행위 그 자체까지, 여과 

없이 보여주는 책이 말이야. 만약 내가 더 어렸

을 때 이 책이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4.4.2 저자의 성별 및 출신 국가 

77권의 도서 중 여성 저자가 집필한 책이 53

권(69%), 남성 저자가 집필한 책이 11권(14%)

으로, 여성 저자의 책이 남성 저자의 책보다 5

배가량 많았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집필했거

나 저자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책은 13권(17%)

이었다. 남자 어린이․남성 청소년을 주요 독

자로 삼고 있는 책 7권 중에서도 남성 저자가 

집필한 책은 2권뿐이었다. 현재 한국 성교육 현

장에는 여성 강사가 남성 강사보다 훨씬 많은

데(성교육쟁이, 2019), 성교육 도서 시장에서

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7권의 도서 중 한국인 저자가 집필한 책이 

39권(51%), 외국인 저자가 집필한 책이 37권

(48%),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저한 책이 1권

(1%)으로, 한국인 저자가 집필한 책과 외국인 

저자가 집필한 책의 비율은 비슷했다. 외국인 

저자의 국적별로 분류했을 때, 미국인 저자의 

책이 12권(16%)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인 저자

의 책이 7권(9%)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영

국(4권), 스웨덴(3권), 호주(3권), 일본(2권),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

마크(각 1권) 출신 저자의 책도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기틀을 세운 선구자 

앤 캐롤 무어(Anne Carroll Moore)는 어린이 

전문 사서의 필수 역량으로 어린이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최근에 직

접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이용자들에게 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Moore, 1969, 66)이라 단

언할 정도로 사서가 도서관 장서를 직접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

는 사서가 파악해야 하는 어린이․청소년 자료 

중 성교육 도서에 집중하여 도서가 포함하는 

내용, 표현 방식, 주요 대상 독자, 저자 등 다양

한 기준으로 한국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 

중 가장 널리 읽히는 도서 77권을 선정하여 유

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에 제

시된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과 주제를 기

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54권의 도서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감

정과 몸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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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성교육 도서를 통해 스스로 관련 지식을 

배워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성 및 재생

산과 관련된 기관에 관한 지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 월경 주기, 난자와 정자, 호르몬의 

역할 등 예전부터 성교육 도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어 오던 주제들은 지금도 많은 책에 등장

하고 있었다. HIV와 AIDS, 젠더 기반 폭력은 

성교육 도서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주제로, 

전체 도서의 18%인 14권에서만 이에 관한 내

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한 도서 내에서 일관되

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

히 젠더 규범과 성 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

을 다룰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한 문장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문장에서

는 젠더 편견을 강화하는 식이다. 

형식에 따라 도서를 분류했을 때 전체의 63.5%

가 줄글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그림책, 만화

책, 사진 삽화 그림책 등 다양한 형식의 성교육 

도서가 있었다. 삽화는 글의 이해를 도울 뿐 아

니라 저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세계에 독자가 

더욱더 생생하게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서술 기법으로는 설명 방식이 60%로 가

장 많았다. 설명 방식과 이야기 방식을 혼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주로 만화책에서 많이 나

타났다. 그림책에서는 이야기 방식이 주로 사용

되었다. 전체 도서의 59%가 초등학생을 주요 

대상 독자로 하고 있었다.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이 전체의 30%에 달했는데, 이렇

게 주요 독자층을 성별로 한정 지어 책을 출판

하는 것은 2019년 이후부터 활발해진 경향으로 

보인다. 전체 도서의 32%는 성교육 전문가가, 

30%는 작가가 집필한 책이었다. 나머지 38%

는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저자에 의해 집필되었

다. 의사, 보건교사 등 오랫동안 성 지식 전문가

로 인정받아 온 이들뿐 아니라 유튜버, 배우, 훌

라후프 세계 신기록 보유자 등 과거에는 성교

육 책의 주요 저자로 인식되지 않았던 이들이 

집필한 책도 많았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가 나타난 것 역시 2019년부터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저자의 성별로 분류했을 때 여

성 저자가 집필한 책의 수(53권)가 남성 저자

가 집필한 책의 수(11권)보다 5배가량 많았다. 

저자의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인 저자의 책이 

39권, 외국인 저자의 책이 37권으로 비슷한 비

율을 보였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한 27개

의 주제를 기준으로 도서를 분석하며 흥미로웠

던 지점은 가이드가 제시하는 학습목표와 정반

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장과 그림이 제법 

있다는 것이다. 특히 ‘3.1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

더와 젠더 규범’의 학습목표인 ‘자신과 타인의 

젠더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반하

여 젠더 규범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서

가 많았다. <Why? 사춘기와 성>의 주인공은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며 “쾌활한 성격”을 지

닌 남자아이 꼼지와 “자꾸만 짜증을 부리는” 

수줍음 많은 여자아이 엄지이다(2019, 7). 꼼지

의 머리카락 색깔은 파란색, 엄지의 머리카락 

색깔은 진한 핑크색이다. <브리태니커 만화 백

과: 사춘기와 성>의 주인공 로운이와 슬기의 

캐릭터 디자인 역시 꼼지, 엄지와 유사하다. 남

자아이인 로운이를 돕는 로봇 와이는 파란색에 

짙은 눈썹을 가졌고 입매가 다부지며, 여자아

이인 슬기를 돕는 로봇 엑스는 빨간색에 속눈

썹이 길며 항상 웃는 표정이다. <루나레나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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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편지>에서 주인공 여자아이인 루나가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너 오늘도 기저귀16)하고 있

냐?”, “고추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 라는 

말을 듣고 울고 있을 때 루나의 어머니는 “남자

애들은 여자보다 조금 늦게 철이 들거든. 그러

니까 네가 이해하렴.”이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조언을 마음에 새긴 루나는 이제부터 “마음을 

넓게 가지”기로 결심한다(2020, 183-190). <너

랑 나랑 뭐가 다르지?>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 “대체로 남자 아이는 

씩씩하고, 여자 아이는 예뻐.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태권도를 하는 여자 아이와 

무용을 하는 남자 아이가 있으니까.” 일부 예외

가 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전제는 “대체로” 

남자아이는 이러하고 여자아이는 저러하다는 

주장이다. 책에서는 이 구조가 여러 번 반복된

다. 이처럼 여전히 많은 책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성별에 부여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하!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명화 소장은 “학교 성교

육의 실패가 차이만 강조한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 같이 친구들이던 아이들이 

성이라는 주제만 들어가면 ‘남자들’ ‘여자들’로 

울타리를 치게 된다.”며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대상화가 시작된다고 말한다(이상원, 2020). 

성별 차이를 부각하고 젠더 고정관념을 드러내

는 성교육 도서가 이러한 흐름을 심화하는 것

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생각해볼 것은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도서 중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판된 도서의 53%

가 여자아이, 남자아이, 여성 청소년, 남성 청소

년 등으로 주요 대상 독자의 성별을 지정하고 

있었다.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의 저자 인티 

차베즈 페레즈는 서문에서 책의 핵심 독자층을 

남성 청소년으로 잡았다고 밝히며, 본인이 진

행한 성교육 수업에서 남학생들이 주로 했던 

질문의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소녀들을 위한 내 마음 안내서>의 저

자 로렌 리버스는 머리말의 첫 문장을 “이 책을 

손에 든 소녀들아!”(2021, 5)로 시작하며 사춘

기 소녀들이 겪는 마음의 변화를 이 책이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 및 2차 성징 양상이 서로 다르고 사회적으

로 구성된 젠더 규범과 젠더 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대상 독자층을 

특정 성별로 지정했을 때 더 풍성하게 전개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

나 이로 인해 자신과 성별이 다른 존재를 깊이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에게 성교육 도서

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다. 성교육이

라는 주제 자체가 왠지 이들에게 어색하거나 쑥

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Venzo, 2021, 40). 

그래서 도서관에 보고 싶은 성교육 도서가 있

어도 쉽사리 대출반납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성별을 

대상 독자로 한 책에 손을 뻗기란 더욱더 어려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본문 안에서 다른 

성별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노력하는 도서가 

있기는 하다. ‘사춘기 A부터 Z까지 언니들이 

16) 생리대를 기저귀라고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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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마!’라는 부제를 가진 책 <사춘기 처방

전>은 총 일곱 개의 챕터 중 한 챕터를 남성 청

소년이 겪는 사춘기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채

운다. 남성 청소년을 주요 대상 독자로 하는 책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역시 세 페이

지에 걸쳐 여성의 생식 기관과 호르몬 변화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나, 제목이 주는 힘은 생각

보다 세다. 제목에서부터 ‘소년’과 ‘소녀’가 분

리되어 있을 때, ‘소녀’ 독자와 ‘소년’ 독자는 ‘내

가 읽을 수 있는 책’과 ‘내가 읽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 책’으로 그 책들을 바라보게 된다. 

<걱정 마! 생리>는 부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읽는 생리에 대한 모든 것’이다. 저자인 클라라 

헨리(2019, 250)는 여성 청소년으로 상정되는 

독자들에게 “남성들이 생리에 관한 진실을 알

게 되면 여성들을 이해하게 될 거”라며, “이 책

을 다 읽었다면 꼭 주변에 친한 남성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거나 소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1994년생인 저자는 본인이 학창 시절에 받았던 

성교육이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을 갈라놓

고 성에 대해 교육하면서 성관계와 우리 몸을 

비밀스러운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

렸다”(11)고 비판한다. 성교육 전문가인 김혜

경은 “남녀 함께 안전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다름과 같음을 확인하며, 성에 대해 배우면 성인

지 감수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2021, 63). 서

로 다른 성별을 가진 이들이 자신을 충분히 탐

색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우면서, 동시에 타인

을 깊이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데 

있어 성교육 도서의 역할과 범위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어린이도서관협회(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는 도서관에서 어린이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갖추어야 할 주요 역

량 중 하나로 어린이 자료에 대한 이해를 꼽는

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a). 임

정훈 외(2021, 141)에 의하면 한국 학교 현장

의 사서교사들이 교사, 정보 전문가, 경영자, 협

력적 리더의 직무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정보 전문가로서의 영역이며, 

특히 장서 개발은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장서에 대한 이해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드

러낼 수 있는 핵심이자, 독자 상담 서비스,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

한 기본 바탕이다. 앞으로 성교육 외의 주제에 

관해서도 장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도서 분석 연구가 문헌

정보학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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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 그림 출판연도 출판사

10대, 인생을 바꾸는 성교육 수업 - 나다운 어른으

로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나무 2019 미다스북스

10대를 위한 성고민 상담소 - 학교에선 가르쳐주

지 않는 우리 몸과 성 이야기
박성은 2020 미다스북스

10대와 통하는 성과 사랑 노을이 스튜디오 돌 2012 철수와영희

Girls' Talk 걸스 토크 -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

주지 않는 것들
이다 이다 2019 시공주니어

Why? 사춘기와 성 전지은 이해조 2019 예림당

가르쳐 주세요! - 성이 궁금한 사춘기 아이들이 

던진 진짜 질문 99개
카타리나 폰 데어 가텐 앙케 쿨 2016 비룡소

가족앨범 실비아 다이네르트, 티네 크리그 울리케 볼얀 2004 사계절

걱정 마! 생리 - 남자친구와 함께 읽는 생리에 

대한 모든 것
클라라 헨리 이해민 2019 고래이야기

구성애 아줌마의 10대 아우성 구성애 만밥 2008 올리브(M&B)

구성애 아줌마의 응답하라 아우성 구성애 NTOON 2015 올리브엠앤비(주)

구성애의 빨간책 구성애 2003 올리브(M&B)

그럼 안 되는 걸까? 왕대나무
심창국, 배현선, 

장정윤
2013 예림당

나의 첫 생리 매러와 이브라힘 사이넘 어카스 그림 2020 탐

내 몸은 나의 것 린다 월부어드 지라드 로드니 페이트 2007 문학동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코넬리아 스펠만 테리 와이드너 2007 보물창고

내 몸이 궁금해요 파울린느 아우드 파울린느 아우드 2020 북드림아이

내 몸이 변하고 있어요(남자) 콩고디아 출판사(Jane Graver) 2021 규장문화사

너랑 나랑 뭐가 다르지? 빅토리아 파시니 빅토리아 파시니 2002 비룡소

너의 사춘기를 응원해 펠리시티 브룩스 케이티 로벨 2015 크레용하우스

니 몸, 내 맘 얼마나 아니? 배정원 최해영 2015 팜파스

니 잘못이 아니야... 구성애 2003 올리브(M&B)

돌직구 성교육 제인 폰다 2016 예문아카이브

루나레나의 비밀 편지 안명옥 황미나 2020 책과이음

무지개 성 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14 양철북

별을 보내다 대한사회복지회 엮음 2019 리즈앤북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사춘기와 성 봄봄 스토리 장호찬 2016 미래앤아이세움

빨강은 아름다워 루시아 자몰로 루시아 자몰로 2021 사계절

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이남석 2010 사계절

사랑을 하고 싶은 너에게 가와마쓰 야스미 2018 나무를심는사람들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안트예 헬름스 얀 폰 홀레벤 2018 이마주

사춘기 처방전 아다 누치 메그 헌트 2021 책읽는곰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멜리사 캉 제니 래섬 2019 다산어린이

성 터놓고 얘기해요 로비 H. 해리스 마이클 엠벌리 2003 다섯수레

성교육 상식사전
‘인간과 성' 교육연구소, 

다카야나기 미치코
남동윤 2015 길벗스쿨

성교육 스티커북: 우리 몸은 소중해 ㈜고양이뿔 ㈜고양이뿔 2017 고양이뿔

[부록 1]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목록
(ㄱㄴㄷ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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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 그림 출판연도 출판사

성교육 하는 아빠의 괜찮아, 사춘기(대화책 

ONLY)
박제균 김혜선 2020 고양이뿔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 플랜드 패런트후드 플랜드 패런트후드 2020 휴머니스트

섹스북 권터 아멘트 2000 박영률출판사

소녀, 소녀를 사랑하다 낸시 가든 2007 보물창고

소녀들을 위한 내 마음 안내서
로렌 리버스,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2021 휴머니스트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소냐 르네 테일러 2019 휴머니스트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스콧 토드넘 2020 휴머니스트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생활 일로나 아인볼트 바바라 융 2020 위즈덤하우스

소중한 내 몸을 위해 꼭꼭 약속해 박은경 김진화 2009 책읽는곰

슬픈 란돌린 카트린 마이어 아네트 블라이 2003 문학동네

시크릿 가족 이충민 이충민 2014 올리브(M&B)

십대를 위한 사랑학 개론 정연희, 최규영 박경호 2014 꿈결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이진아 2019 두란노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학생용 이진아 2019 두란노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피오나 커토스커스 피오나 커토스커스 2018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페르 홀름 크누센 페르 홀름 크누센 2017 담푸스

아우성 빨간책: 남자 청소년 편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2017 올리브앰엔비

아우성 빨간책: 여자 청소년 편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2018 올리브엠앤비(주)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세트: 남자아이 마음 손경이 방인영 2020 다산에듀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세트: 남자아이 몸 손경이 방인영 2020 다산에듀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세트: 여자아이 마음 손경이 원정민 2020 다산에듀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세트: 여자아이 몸 손경이 원정민 2020 다산에듀

안녕, 나의 사춘기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안치현
손수정 2020 아이세움

안녕, 생리 신윤지 2021 팩토리나인

앰 아이 블루? 브루스 코빌 외 다수 2005 낭기열라

어서 와, 사춘기 아니타 나이크.필립 윌킨슨 사라 혼 2020 예림당

엄마 씨앗 아빠 씨앗 티에리 르냉 세르주 블로크 2016 파랑새

엄마가 알을 낳았대! 배빗 콜 배빗 콜 1996 보림

여자아이의 왕국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2011 창비

열두 살, 나의 첫 사춘기 차승민 박연옥 2017 팜파스

요즘 10대 정승호 2021 좁쌀한알

이것은 성교육 책이 아님 추시타 패션 피버 2020 내인생의책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마리 프랑스 보트 파스칼 르메트르 2010 문학동네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 배빗 콜 배빗 콜 2008 삼성당아이(여명미디어)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인티 차베즈 페레즈 2020 문예출판사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 이명화, 양윤경 최정인 2014 가나출판사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이현혜 이효실 2015 천개의바람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책임의 성교육 

편지 2
이광호 2020 좋은땅

초경파티 이현정, 노지은 장정예 2002 또하나의문화

툭툭, 나쁜 손 김경옥 박영 2016 소담주니어

페미니즘 탐구 생활 게일 피트먼 2019 사계절

푸른이와 우성이의 성장일기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이수연 2020 올리브(M&B)


